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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C사 사장님의 최 의 고민거리는 자사의 제품을 얼마에 팔

아야만 적정한 이윤이 남는가 하는 것이다. 현재 회사의 손익계산서

상매출이익율은30%정도로보고되고있지만사장은이익율이최소

한40% 이상은되야한다고생각하고있었다. 

머리 속에서는 제품몇개를팔면 원가에부 비용까지 쳐도 남는

돈이 얼마라는 것이 이미 계산되어 있었다. 그러나 재무제표상의 숫

자로보여지는모습은전혀딴판으로나타나고있는것이문제 다. 

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? 고민 끝에 사장은 매출원가 계산이

잘못되었던지 아니면 판매가격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

되었고이문제의해결방안을의뢰하게되었다. 

매출원가와판매가구분의어려움

매출원가의 적정성에 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판매가격의 적정

성여부로귀결된C사사장님의고민은어찌보면경 자로서당연히

가져야 하는 고민이다. 그러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는 방안은 생각

보다단순한것은아니다. 

그이유는우선적으로회사의활동을보는경 자와관리자의시각

차이가존재한다는것이고그다음으로이러한시각에따라서어떻게

매출원가를 구분할 것인가라는, 만만치 않은 문제가 버티고 있기 때

문이다.

회사의 식솔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장의 입장에서 보자. 원가 지출

하랴, 식구들급여챙겨주랴, 또나머지부 비용까지커버하려면제

품을얼마에팔아야할것인가하는점에 해당연히고민을하게될

것이고 또한 접근방법도 이처럼 총비용 측면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

다. 그러나 회계적으로 보여지는 숫자는 이러한 사장의 고민을 해결

해주기에는부족하다. 

이유는 회계에서 보여지는 매출원가는 이러한 정보를 수용하고 있

지 않고 단지 생산에 투입된 요소들만을 매출원가로 고려하고 있기

때문이다. 

그러면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판관비를 모두 매출원가로 바꾸면 이

러한고민이해결될것인가? 

이 방법은 회사가 단일제품만을 생산한다고 하면 가능한 해결방안

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부분의 회사가 여러 종류의

제품을생산하고있기때문에실무적으로사용하기는무리가있다.

판관비부담산정이관건

그러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? 사실 이

문제에 한정답은없다. 

단지 실무적인 방법은 회사의 각 비용을 제조부문과 판관비부문

으로적정하게구분한후제품별로매출원가를구분하는것이다. 

이렇게 산출된 제품별 매출원가는 회계적으로 적정한 매출원가이

면서어느정도회사의제조비용을반 하는매출원가가될것이다. 

따라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앞서 도출된 제품별 매

출원가에 추가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의 판관비를 부담할 것인가를

결정하면 판매가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이용

할수있을것이다. 

따라서 제품별 제조원가를 적절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

수행되어야 하고 이를 토 로 하여 판관비 등의 기타비용까지를 고

려한 총비용 측면의 판매가격 결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

의사결정방법일것이다.  

우리제품을얼마에팔아야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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